
 <전쟁 그리고 평화> 공연소개

□ 작품소개
1부 ‘하이든’의 <전쟁미사>는 전쟁에 대한 불안과 평화를 염원하는 작품이
고, 2부 '칼 젠킨스'의 <The peacemakers>는 무력 분쟁 중 희생당한 민간
인을 위한 헌정 작품. 독창자와 오케스트라에 더해 조명, 영상 등 연출이 더
해져 시각적 효과까지 두드러지는 프로그램

□ 공연개요
 ㅇ 공 연 명: 국립합창단 <전쟁 그리고 평화>
 ㅇ 공연일시: 2026년 연중 *총 이틀(셋업 1일, 공연 1일) 필요
 ㅇ 공연횟수: 1일 1회
 ㅇ 공연장소: 지역 공연장
 ㅇ 주    최: 국립합창단, 지역 공연장
 ㅇ 출연진(약 100명)
  - 지휘자: 민인기(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)
  - 독창자: 소프라노(미정), 메조소프라노(미정), 테너(미정), 베이스(미정), 
            카운터테너(미정)
  - 합창단: 국립합창단
  - 관현악단: 46인조 오케스트라(미정)
  - 객원연주자: 색소폰(미정)
  - 스텝: 연출가를 필두로 조명팀, 음향팀, 영상팀, 무대팀 등 참여



□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러닝타임: 120분 소요 예정)  

※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□ 공연사진



 끝.


